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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희토류 6000톤 확보
남아프리카 프로젝트 지분 30% 인수 … 국내수요의 2배

정부가 희토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.

지식경제부는 빠르면 2011년 남아프리카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탐사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

생산능력 2만톤 중 6000톤을 확보할 것이라고 8월12일 발표했다.

2010년 기준 국내 전체 희토류 수요는 3287톤으로 6000톤은 국내수요의 2배에 달한다.

지식경제부는 희토류 확보 대책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남아프리카 희토류 프로젝트의 생산물 지분 30%를 갖

고 있다고 밝혔다.

또 남아프리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, 베트남에서도 신규 광산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희토류 부존이 예

상되는 베트남․몽골․에티오피아 등과 공동 탐사사업을 하기로 하고 탐사할 때 필요한 지질 전문인력을 증원

할 방침이다.

지식경제부는 홍천․충주 등 2곳에서 1차 초기탐사를 한 결과 희토류 광체를 일부 확인했다며 2012년 정밀

탐사와 2013년 매장량평가를 통해 경제성과 환경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.

희토류 예상 부존량은 광석기준 홍천 1200만톤, 충추 1100만톤으로 광맥에서 사용가능한 희토류는 평균 품

위 0.6-0.65%짜리 14만톤에 달한다.

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그러나 지금 홍천, 충주의 희토류개발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”라며 신중한

태도를 보였다.

지식경제부는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출할 수 있도록 희토류 비축량을 현재 62톤에서 2014년까

지 15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.

아울러 자원 순환촉진 기반마련 등을 위해 <국가 자원순환 촉진전략>을 수립․시행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

(c)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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